
CJ , 부산 설탕공장 1100억원 매각!
부산시내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 … 삼성그룹 최초 제조시설로 아쉬움

삼성 최초의 제조업 시설로 삼성그룹의 모태라 할 수 있는 CJ 부산설탕공장이 매각됐다.

CJ는 2002년 12월 중순 부지면적 3만5000㎡에 달하는 부산서면 소재 설탕공장을 지역 부동산 투자컨설팅 회사

인 RDS에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 11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은 계약금으로 이미 받았고 나머지 잔금 1000억원은 5월에 받기로 했다.

매각된 부산설탕공장 터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를 맡아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설립된 부산설탕공장은 1948년 세워진 삼성물산공사와 더불어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그

룹의 기반을 닦은 곳으로 그 동안 밀가루와 사료 등을 생산해왔다.

CJ는 부사설탕공장이 분진과 소음이 많은 밀가루와 사료 등을 생산해 도심에 위치하기에는 부적합했다면서 부

산공장을 매각하고 부산 시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부산설탕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시 경제가 공동화될 것을 우려해 5-6곳의 대체입지를 CJ에

추천했으며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CJ는 부산시가 제시한 지역의 땅값이 예상보다 비싸 경제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는 이에 앞서 2002년 12월26일 <부산공장 신규 건설>이란 내용으로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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